
시키보 - “T-400” 활용한 새로운 감성 “스트레치”소재 개발 

 

시키보는, 한때 고령자 수발용품을 위하여 상품개발을 하였는데, 이 시장

규모가 기대한 것만큼 커지지 못하여 큰 기대를 걸 수가 없는 형편이다. 그

래도 그 당시 개발한 고령자 헬퍼(helper)용 유니폼소재는 지금도 고정된 수

요가 있다. 

그래서 최근에는 고령자 수발용품으로서, 몸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기능

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고령자도 편리하게 입을 수 있도록 멋도 갖춘 엘더

(elder, 고령자)용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. 그들 성과 중의 하나가 “뉴파월”이

며, 잘 발전시키면 대형소재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

“뉴파월”에는 미국의 듀퐁(DuPont)과 도레(東レ)가 전액출자한 자(子)회사

가 생산하고 있는 특수 장섬유 “T-400”을 사용하고 있다. 이 섬유는 폴리트

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olytrimethylene terephthalate : PPT)와 폴리에스터를 

포개어 한 올이 된 구조로 되어 있어, 신축성이 아주 좋다. 시키보는 이 필

라멘트로 짠 직물이나, 이 필라멘트를 면으로 둘러 싼 2층 구조사를 만들어 

짠 직물을 “뉴파월” 상표로 판매하고 있다. 

“T-400”은 폴리우레탄보다도 고온에서 잘 견디기 때문에, 폴리우레탄섬유

때문에 가공할 수 없던 기능을 가공할 수 있다. 시키보는 이 “뉴파월”에 특

수한 감성(感性)을 갖추게 하여 스트레치소재를 만들었다. 2004년 춘하절에는 

이 소재에 의한 셔츠, 블라우스, 팬츠 등이 상품화될 것이다. ♣ 

 


